
특별판 최소비용, 초간편피부미인비법!



먹는 물과 달리 세수나 샤워, 목욕에 이용하는 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. 그러나 씻는

물은 먹는 물 이상으로 중요하고 화장품보다 피부미용, 피부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. 그러나

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. 여전히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하는 사

람은 많아도 씻는 물에 적은 비용의 투자를 하는 분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.

씻는 물에 포함된 녹이나 기타 이물질 보다 더 큰 위험 요인은 수돗물의 소독물질인‘염소 성분’이다.

염소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독가스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었다. 염소가스에 접촉하면 피부가 갈라지

고 심하게 마시면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고 그 이상을 흡입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. 최근 연구결과에

따르면 세수나 샤워 및 목욕 시 피부로 흡수되는 염소의 양이 입으로 마시는 것 보다 9배 이상이나 높

다는 사실이 밝혀졌다.

먹는 물은 하루 2리터 정도에 그치지만 샤워나 목욕 시 사용하는 물의 양은 1회 샤워 시 약 100리터

를 사용할 수도 있다. 샤워나 목욕 시에는 주로 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, 염소는 휘발성이 강해 수온

이 높아지면 기체상태의 염소화합 물질로 휘발된다. 이것이 코나 눈의 점막 등 호흡기로 들어오거나

피부호흡 등을 통해 체내로 흡수된다. 때문에 염소가 함유된 물로 샤워를 했을 때, 그 물을 마시는 것

보다 6~10배 이상의 유독성 염소화합물을 흡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.



얼마 전 인기 TV프로그램인‘스펀지’에 방영된 적도 있지만, 술로 목욕을 하는 경우 직접 마시는 것 보

다 훨씬 많이 취한다는 사실과 비슷한 원리로 인한 결과이다. 적은 농도지만 생체세포를 죽일 수 있는

강력한 산화력을 가진 수돗물 속 잔류 활성염소는

1. 피부를 거칠게 하고 노화를촉진한다.

2. 피부를 건조하게 하며, 가려움증 등 피부질환(피부염, 아토피, 가려움증)을 유발한다.

3. 모발의 단백질을 퇴화시켜 탈모와 변색 및 비듬을 일으킨다.

4. 밀폐된 공간(목욕탕)에서 사용할 때 음용 시 보다 9배 이상 피부와 눈과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어 암을

유발할수 도 있다.

5. 주방 싱크대에서 수돗물 사용 시 주부습진이 유발될수 있다.

따라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화장품, 피부케어 제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생체세포를 죽일 수 있는 강

력한 산화력을 가진 수돗물 속 잔류 활성염소를 방치한다면 결국 약과 병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피부

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경우 밖에 안 된다. 이러한 이유로 염소제거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으

로 염소제거 샤워필터가 반드시 필요하다.



생로 병사의 비밀인 좋은 물, 건강한 물로

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

합니다.


